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⊙ 10월 취업자 수 27천 8천 명 증가(전년동월대비)

⊙ 10월의 취업자 증가폭 축소는 연초부터 지속된 노동시장 둔화의 연장선상에서 해석 

가능

- (1) 장기･구조적 측면:지난 몇 년간 크게 인구가 증가하면서 취업자 수 증가폭 확

대에 기여했던 50대 연령층 인구 증가폭 둔화(2014년까지 20만 명대 유지했으나, 

이후 꾸준히 인구 증가폭 줄어 2016년 10월 110천 명↑)

- (2) 최근 특징:제조업 구조조정으로 인한 노동시장 활력 감소 등 2016년 들어 취

업자 수 증가폭 둔화. 건설업을 제외한 경기둔화 영향도 반영

- (3) 이번 달 특징:임금근로자 증가폭 158천 명까지 하락하였으나, 서비스업을 중

심으로 한 자영업자 고용 증가 및 최근 몇 달간 생산활동이 크게 활발해진 건설업 

취업자 증가 등으로 인해 27만 8천 명 고용 증가가 나타남

⊙ 고용률은 61.1%로 전년동월대비 0.2%포인트 증가(15~64세 고용률은 66.5%로 0.3%

포인트 상승)

- 실업자 수는 92만 3천 명으로 84천 명 증가하였고 실업률도 0.3%포인트 상승

- 20대 실업자 5만 1천 명 증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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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3개월 미만된 이직자 대상으로 이직사유를 보면, 명예･조기퇴직･정리해고의 사

유(20천 명)가 큰 폭으로 증가

⊙ 부문별 분석을 통해 고용성과를 보다 자세히 살펴봄 

⊙ 연령별로 볼 때, 60세 이상 연령층이 취업자 증가를 주도(275천 명↑)하는 가운데, 

청년층 고용이 31천 명 증가

- 50대:인구 증가폭이 둔화(110천 명↑)하는 가운데 취업자 수 증가폭 133천 명↑ 

∙ 50대 초반은 전년동월대비 인구가 43천 명 감소하였으며, 취업자 수는 6천 명 

증가. 반면에 50대 후반은 전년동월대비 인구가 152천 명 증가하였으며, 취업자 

수도 135천 명 증가

- 60세 이상 연령층은 취업자가 275천 명 증가하였으나, 이는 전년동월대비 475천 

명 증가한 인구변화 영향

- 20대는 음식숙박업(19천 명↑), 협회 및 단체,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(24천 명↑), 

전문･과학 및 기술서비스업(19천 명↑) 증가에 힘입어 취업자가 41천 명 증가

∙ 고졸(재학, 휴학, 중퇴는 제외)은 음식숙박업(12천 명↑), 건설업(13천 명↑) 등

에서 약 71천 명 증가

∙ 전문대 이상 졸업자(재학, 휴학, 중퇴는 제외)는 출판･영상･방송통신 및 정보서

비스업(19천 명↑), 전문･과학 및 기술서비스업(11천 명↑) 등에서 증가했으나, 

교육서비스업(36천 명↓) 등에서 감소하여 27천 명 취업자 수 감소

- 30대, 40대는 인구 감소(각각 89천 명, 57천 명 감소)와 경기둔화 영향으로 취업자 

수 감소(각각 61천 명, 100천 명 감소)

⊙ 상용직 증가폭 둔화로 임금근로자 증가폭도 크게 둔화

- 상용직 종사자 증가폭은 2016년 들어 꾸준히 감소해 2016년 10월 전년동월비 25

만 5천 명 증가(2015년 하반기 521천 명 증가)

∙ 특히 제조업 상용직 2012년 2월 이후 꾸준히 전년동월비 증가를 이어왔으나 

2016년 7월(57천 명↓) 감소로 전환한 이후 8월(97천 명↓), 9월(94천 명↓), 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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월(111천 명↓) 감소

- 임시직 6만 7천 명 감소, 일용직 3만 명 감소

- 임금근로자 증가폭 158천 명↑으로 크게 둔화된 상태

⊙ 자영업자 증가 전환

- 특히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8만 1천 명 증가하였으며,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

자도 4만 3천 명 증가

- 무급가족종사자는 감소(4천 명↓)

-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전통적인 형태의 자영업자가 많은 음식숙박업(31천 명↑) 

외에도 건설업 생산 증가의 영향으로 건설업(5천 명↑), 부동산 및 임대업(8천 명↑)

에서도 증가하였고, 예술･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(15천 명↑), 출판･영상･방
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(11천 명↑), 제조업(11천 명↑)에서도 증가

-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음식숙박업(20천 명↑), 도매 및 소매업(19천 명↑), 제

조업(25천 명↑), 부동산 및 임대업(11천 명↑)에서 증가

⊙ 제조업에서는 고용 3개월째 감소 지속된 반면, 서비스업에서는 고용 증가폭이 확대

되고 있음

- 구조조정 영향으로 증가폭이 둔화되던 제조업에서는 7월부터 취업자 수 감소폭 확

대(7월 65천 명↓, 8월 74천 명↓, 9월 76천 명↓, 10월 115천 명↓)

∙ 특히 40대(102천 명↓)에서 감소폭이 크게 나타났으며, 30대 65천 명, 20대 초

반 67천 명 감소

∙ 직업별로는 단순노무직(83천 명↓)에서 감소폭이 확대되었으며, 장치기계조작

원(29천 명↓), 사무종사자(21천 명↓)도 감소

∙ 지역별로는 조선업 고용규모가 큰 경남(-15천 명↓), 울산(-5천 명↓)에서 크게 

감소

∙ 조선업이 포함된 기타 운송장비제조업(42천 명↓)에서 고용 감소폭이 확대되었

으며, 식료품 제조업(18천 명↓) 등에서 감소

- 서비스업은 390천 명 증가하여 2016년 들어 증가폭이 확대되던 흐름이 주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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∙ 음식숙박업(전년동월대비 105천 명↑)과 보건 및 사회복지업(92천 명↑)을 필두

로 부동산 및 임대업(34천 명↑) 등에서 증가

∙ 음식숙박업은 주로 업종 소분류상 주점 및 비알콜음료점에서 주로 고용이 증가

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됨

∙ 보건 및 사회복지업은 메르스 기저효과로 매월 2만 명 정도 증가하던 보건업에

서 두배 정도의 고용 증가가 나타나 92천 명 증가(5개월째 나타나고 있는 현상

임). 국제금융위기 이후 사회복지업 고용 증가를 주도하던 24번 직종(어린이집 

교사 포함)은 2015년부터 증가폭이 둔화되어 올해는 꾸준히 감소 지속

∙ 4개월째 금융 및 보험업 고용 증가.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의 판매직이 크게 

증가한 것으로 보아 비전속 보험 대리점업으로 불리는 GA 판매직이 크게 증가했

기 때문으로 풀이됨

∙ 전문･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은 주로 연구개발업 고용 증가가 취업자 증가를 이끄

는 가운데, 건설업 영향을 받는 건축기술, 엔지니어링에서도 12천 명 증가

- 올해 들어 생산활동이 크게 활발해진 건설업 취업자 수는 7월에 전년동월비 1천 

명 증가한 뒤 증가를 계속 이어가고 있음(8월 71천 명↑, 9월 41천 명↑, 10월 59

천 명↑)

∙ 이미 상용직은 건설생산과 동조하여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었으나, 일용직 감소 

지속 영향으로 건설업 고용은 감소하고 있었음. 그러나 8월 증가 전환(36천 명

↑)에 이어 연속으로 증가폭이 확대(9월 40천 명↑, 10월 69천 명↑)되면서 취업

자 수가 증가 전환된 것임

∙ 일용직은 외국인 고용의 영향 등으로 생산과의 관계가 명확치 않아 불확실성이 

있지만, 올해 하반기를 넘어 건설업은 생산이 꾸준히 활발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

앞으로 건설업 부문 고용도 하반기 내내 증가할 것으로 예상 가능

∙ 건설업 생산 활발의 영향으로 부동산업도 증가폭이 늘어난 상태


